
셋째와 함께 두 주일 

 

성도들의 한국 출타가 많은 요즘, 제 아내와 딸도 한국방문 중입니다. 2주 동안의 일정으

로 목요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. 아내는 검사와 치료를, 딸은 모처럼 사촌들끼리 시간을 

보내나 봅니다. 한국 방문 전, 가장 큰 고민은 셋째였습니다. 엄마 손길이 많이 가는 아이

니까요. 특히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데 주일예배에 늦지 않게 보내는 것이 큰 일입니다. 토

요일 밤에 셋째에게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. "엄마가 없는데, 어떻게 일어날 계획이니?--

알람!", "아빠는 하루종일 교회에 있을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지?--주일은 라면데이!"  

 

주일 저녁, 집에 들어가다가 셋째로부터 우유와 버터가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 둘 다 

있었는데 못 찾은 것입니다. 라면과 우유 빠진 치즈 마카로니를 해 먹었더군요. 저는 아내

가 없어도 잘 챙겨먹습니다. 야채와 담 쌓은 셋째를 위한 식단은 떡국, 볶음밥, 치킨 등입

니다. 아니면 외식을 하는데,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. 모처럼 외식을 하면 가격과 양, 

갯수를 먼저 봅니다. 스낵을 사기 위해 마켓에 가면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할인항목에서

만 고릅니다. "아빠, 영수증 줘봐!" 구입 후에는 영수증을 살핍니다.  

 

좀 지나치다 싶어서 가격 때문에 부담준 적이 있었는지를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질 

않습니다. 오히려 가격 신경쓰지 말고 정말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한 적은 있었지요. 그러

고 보니 첫째와 둘째에게는 입에 달고 했던 말이었습니다. "얼마인 줄 아느냐, 지나치지 

말라,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--" 거의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것 같네요. 가끔 성도들께서 

저나 교역자들을 초대해 주십니다. 토를 답니다. "맛있는 것, 비싼 것 고르세요!" 부담 갖

지 말라는 사랑의 마음이지요. "네--" 대답과 달리 눈은 가격표를 향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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